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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체> 2022년 1월 27일(목)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044-204-7720),

최형민 사무관(7722), 윤원민 주무관(7727)

작년 벤처투자, ’20년보다 3.4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수준인 7.7조원 달성

□ ’21년 벤처투자, 전년보다 3조 3,757억원 증가(+78.4%)한 7조 6,802억원
으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 이는 ’17년 약 2.4조원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투자
받은 기업도 ’17년 1,266개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2,438개사 기록

□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57개사,
1,0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도 2개나 나타나

□ 금년 1조원 규모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해 확장(스케일업),
청년창업, 스마트대한민국, 글로벌기금(펀드) 등 2조원 이상의 벤
처기금(펀드) 조성 예정

◦ 지역뉴딜벤처기금(펀드), 엘피(LP)지분유동화기금(펀드) 등도 조성
해 비수도권 지역투자 및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도 뒷받침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벤처투자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0년 투자실적

(4조 3,045억원)을 약 3.4조원 경신한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 2021년도 벤처투자 동향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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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 : 역대 최대실적 7조 6,802억원 (’20년 대비 +78.4%, +3조 3,757억원)

⇒ ’17년(2조 3,803억원) 이후 4년만에 3배 이상 상승

’21년 벤처투자 실적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인 ’20년 4조 3,045억원보다
무려 약 3.4조원 늘어난 7조 6,802억원(+78.4%, +3조 3,757억원)으로 집계
됐다.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하였으며, 2,438개사가 평균 2.3회에 걸쳐 31.5억원의 투자를 받은 셈이다.

< ’17 ∼ ’21년 1∼12월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건, 개)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12월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증감률 　- +43.9 +24.9 +0.6 +78.4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2) 분기 : 1~4분기 모두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 기록, 4분기는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인 2조 3,649억원(’20년 4분기 대비 +9,528억원)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최초로 1조원 넘게 증가한 1조 9,053억원
(+116.0%, +1조 23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단일
분기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는 약 5.3조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대실적인 4.3조원을
1분기 당겨 경신한 가운데, 4분기에는 2.4조원의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1년 전체 벤처투자는 ’20년 실적을 3조원 넘게 경신했다.

< ’19년 ~ ’21년 1∼4분기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1분기 7,789 7,732 13,187 +5,455 +70.6
2분기 12,154 8,821 19,053 +10,232 +116.0
3분기 11,246 12,371 20,913 +8,542 +69.0
4분기 11,588 14,121 23,649 +9,528 +67.5
합  계 42,777 43,045 76,802 +33,757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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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억원) 〉 〈 ’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억원) 〉

 분야별 벤처투자 실적

(1) 업종별 :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 코로나 시대에 부각된 정보통신

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업이 ’21년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

’20년도 투자가 감소했던 업종이 투자를

회복하면서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정보

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

(바이오)·의료 분야가 총 2.5조원 이상 증가

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20년 대비 ’21년 업종별 벤처투자 증감(억원)〉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업종은 ’20년 대비 1조

3,519억원 증가(+125.6%)한 2조 4,283억원을 기록하면서 단일 업종에서

최초로 투자 증가액 1조원, 투자액 2조원을 달성하였다.

한편 유통·서비스업도 전자상거래업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되면서,

’20년에 비해 2배 이상 투자가 증가(+100.9%, +7,306억원)한 1조 4,548

억원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은 투자 증가를 견인하였다.

생명공학(바이오)·의료 분야는 ’20년에 이어 여전히 증가세로 투자

액으로는 두 번째를 달성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업종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액 증가로는 세 번째를 기록했다.

< ’20년, ’21년 업종별 벤처투자 비교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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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20년 ‘21년 업  종 ‘20년 ‘21년
증가 증가율 증가 증가율

ICT서비스 10,764 24,283 +13,519 +125.6 영상‧공연‧음반 2,902 4,161 +1,259 +43.4
유통‧서비스 7,242 14,548 +7,306 +100.9 기타 2,546 3,693 +1,147 +45.1

생명공학(바이오)‧의료 11,970 16,770 +4,800 +40.1
게임 1,249 2,355 +1,106 +88.6전기‧기계‧장비 2,738 5,172 +2,434 +88.9

화학‧소재 1,765 2,297 +532 +30.1ICT제조 1,869 3,523 +1,654 +88.5

10년 전과 비교할 때 업종별 투자 경향(트렌드) 변화가 뚜렷해진다.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
(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이었다.
그러나 ’21년 상위 3개 업종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

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로 바뀌면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

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및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업종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11년도, ’21년도 벤처투자 업종별 비교 (단위 : 억원, %) >

업 종
‘11년 ‘21년

비중 증감(%p)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ICT서비스 892 7.1 24,283 31.6 +24.5 
생명공학(바이오)‧의료 933 7.4 16,770 21.9 +14.5 

유통‧서비스 1,270 10.1 14,548 18.9 +8.8 
전기‧기계‧장비 2,966 23.5 5,172 6.7 △16.8 
영상‧공연‧음반 2,083 16.5 4,161 5.4 △11.1 

기타 427 3.4 3,693 4.8 +1.4 
ICT제조 1,754 13.9 3,523 4.6 △9.3 

게임 1,017 8.1 2,355 3.1 △5.0 
화학‧소재 1,266 10.0 2,297 3.0 △7.0 
합  계 12,608 100.0 76,802 100.0 -

   

〈 ‘11년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 〈 ‘21년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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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투자건당/기업당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건당 투자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생명공학(바이오)․의료의 경우 기업당 투자금액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업종별 투자건수/기업당 투자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건, 개) >

구 분
ICT

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

의료
유통·

서비스
전기·

기계·장비
영상·공연
·음반

기타 ICT제조 게임
화학‧
소재

투자금액 24,283 16,770 14,548 5,172 4,161 3,693 3,523 2,355 2,297
투자 건수 1,782 1,027 991 382 518 292 231 178 158
건당 투자 13.6 16.3 14.7 13.5 8.0 12.6 15.3 13.2 14.5

피투자기업 수 886 440 519 213 220 185 116 93 98
기업당 투자 27.4 38.1 28.0 24.3 18.9 20.0 30.4 25.3 23.4

(2) 비대면 분야 : 코로나 속에 비대면 분야 투자 2배 증가

’21년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2배 넘게 증가한

(+100.8%, +2조 137억원) 4조 11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비대면 분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초로 50%를 상회했다.

< ’20년, ’21년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개) >

구  분 ‘20년 ‘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벤처투자액(A) 43,045 76,802 +33,757 +78.4
 비대면 분야(B) 19,982 40,119 +20,137 +100.8

 비 중(B/A ×100) 46.4 52.2 +5.8%p 　
전체 피투자기업 수(A) 2,130 2,438 +308 +14.5

 비대면 분야(B) 1,073 1,149 +76 +7.1
 비 중(B/A ×100) 50.4 47.1 △3.3%p 　 

업력별 및 대형투자·후속투자 현황

(1) 업력 : 스케일업 과정에 있는 중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20년 대비 +101.6%, +1조 7,546억원)

’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 (+101.6%, +1조 7,546억원)한

3조 4,814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이는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단계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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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이면서 후속투자 또는 확장(스케일업) 투자가 늘어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 ’20, ’21년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20년 ‘21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증감(률) 증 감

초기(업력 3년 이하) 13,205 30.7 18,598 +5,393(+40.8) 24.2 △6.5%p 

중기(업력 3~7년 이하) 17,268 40.1 34,814 +17,546(+101.6) 45.3 +5.2%p 

후기(업력 7년 초과) 12,572 29.2 23,390 +10,818(+86.0) 30.5 +1.3%p 

합  계 43,045 100.0 76,802 +33,757(+78.4) 100.0 　 

(2) 대형투자 : ’21년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기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7개사, 1,0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도 2개

’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총 157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17년에는 29개사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늘어나 ’21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7개 기업이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확장(스케일업) 투자가 갈수록 늘어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5년 100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수 (개사)〉

< ’17년 ∼ ’21년 100억원 이상 벤처투자 유치 기업 현황 (단위 : 개사, 억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후속 후속 후속 후속 후속

전체 피투자기업 수 1,266 583 1,399 660 1,608 743 2,130 875 2,438 1,195

100억원 이상 29 14 54 38 70 56 75 56 157 130

금 액 4,231 2,528 8,687 6,309 13,239 11,027 11,713 8,945 30,573 26,085

기업당 투자액 145.9 180.6 160.9 166.0 189.1 196.9 156.2 159.7 194.7 200.7

300억원 이상 2 2 4 3 10 9 2 2 19 17

금 액 724 724 1,527 1,178 4,089 3,777 724 724 9,731 8,903

기업당 투자액 362.0 362.0 381.8 392.7 408.9 419.7 362.0 362.0 512.2 523.7

’21년도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총 투자 유치액 합계는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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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억원으로 ’20년 1조 1,713억원 대비 2.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100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중 후속투자 받은 기업 비중은 약

82.8%(157개사 중 130개사)로 대형 투자는 대부분 후속투자에 의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21년도 3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19개사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증가

하였으며, 1,0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두나무, 엔픽셀)도 최초로 나타났다.

(3) 후속투자 :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

(바이오)·의료 후속투자가 많아

’21년 후속투자는 5조 4,646억원으로, 후속투자 비중은 71.2%를 차지하며
최초로 70%를 넘어섰다 . 특히 ’21년 후속투자는 ’20년 후속투자액
(2조 8,584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년 전체 벤처투자액
(4조 3,045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유통·
서비스업은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으로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으며, 각각 후속
투자액 1조원, 후속투자 비중 70%를 상회했다.

< ’17년∼’21년 후속투자 금액/피투자기업 수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투자 금액
전 체(A)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후 속(B) 12,616 20,279 27,189 28,584 54,646 

비 중(B/A*100) 53.0 59.2 63.6 66.4 71.2

기업 수

전 체(a) 1,266 1,399 1,608 2,130 2,438 
후 속(b) 583 660 743 875 1,195

비 중(b/a*100) 46.1 47.2 46.2 41.1 49.0
기업당 후속투자

(B/b)
21.6 30.7 36.6 32.7 45.7

< ’21년도 벤처투자 업종별 신규/후속투자 비교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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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전체 벤처투자 신규발굴 후속투자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투자액 비  중
ICT제조 3,523 100.0 744 21.1 2,779 78.9

생명공학(바이오)‧의료 16,770 100.0 4,045 24.1 12,725 75.9
ICT서비스 24,283 100.0 6,097 25.1 18,186 74.9

유통‧서비스 14,548 100.0 4,296 29.5 10,252 70.5
영상‧공연‧음반 4,161 100.0 1,367 32.9 2,794 67.1

화학‧소재 2,297 100.0 879 38.3 1,418 61.7
전기‧기계‧장비 5,172 100.0 2,047 39.6 3,125 60.4

기타 3,693 100.0 1,620 43.9 2,073 56.1
게임 2,355 100.0 1,061 45.1 1,294 54.9

합  계 76,802 100.0 22,156 28.8 54,646 71.2

대형투자와 후속투자의 증가는 ’20년 8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개별기금(펀드)별로 적용되던 의무투자 기준이 총자산으로
변경*되면서 기금(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운용 중인 기금(펀드)가
이미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한 기업은 특수관계인이 되어 동일 운용사의 다
른 기금(펀드)가 후행 투자할 수 없었던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화 유도의 효과로 풀이된다.

    * (종전) 창업투자회사 자본금, 기금(펀드) 각각 40% 투자의무 →
(현행) 총자산(창업투자회사 자본금+기금(펀드)계정) 40% 투자의무

기타 : 상위 벤처캐피탈(VC)·피투자기업 투자 및 지역별 투자 현황

(1) 투자 상위 벤처캐피탈(VC) 10개사  : ’21년 2조 3,230억원(전체 

투자의 30.2%) 투자, 주력 투자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

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

’21년 투자 상위 10개 벤처캐피탈(VC)의 총 투자 합계는 2조 3,230억원

으로 전체 벤처투자의 약 30.2%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한해 가장 많은 투자를 기록한 벤처캐피탈은 3,738억원을 투자한

‘새한창업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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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투자 상위 10개사가 ’21년에 가장

많이 투자한 업종은 ’21년 전체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상위 3개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보

통신기술(ICT)서비스(42.2%, 9,814억원), 유통·

서비스(22.6%, 5,249억원), 생명공학(바이오)·의

료(19.6%, 4,557억원)업으로 파악됐다. 〈 ‘21년 상위 10개 VC 업종별 투자 현황(억원)〉

< ’21년 벤처투자 상위 10개 VC 현황 (단위 : 억원, 개, %) >

   

상위 VC명
‘21년

투자액(A)

최다 투자 업종

업종명
투자액

(B)
비중

(B/A×100)
1 새한창업투자 3,738 ICT서비스 1,690 45.2
2 한국투자파트너스 3,179 생명공학(바이오)‧의료 1,190 37.4
3 케이비인베스트먼트 2,702 ICT서비스 1,076 39.8
4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2,588 ICT서비스 1,341 51.8
5 미래에셋벤처투자 2,254 유통‧서비스 724 32.1
6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2,227 ICT서비스 1,383 62.1
7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1,718 생명공학(바이오)‧의료 809 47.1
8 소프트뱅크벤처스 1,652 ICT서비스 731 44.2
9 케이티비네트워크 1,636 ICT서비스 593 36.2
10 해시드벤처스 1,536 ICT서비스 1,279 83.3

합  계 23,230 -
‘21년 벤처투자(7조 6,802억원) 대비 상위 10개 VC 비중 약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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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유치 상위 10개 기업 :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업이 각각 

4개사로 최대

투자유치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 유치 합계는 6,696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의 약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 상위 10개 기업에서도 상위 3개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다.

상위 10개사 중 정보통신기술 (ICT)서비스 , 유통·서비스업이 각각

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공학(바이오)·의료업에서도 1개사가 포함되

면서 상위 3개 업종에서만 9개사가 상위 10개 기업 목록에 올랐다.

< '21년 벤처투자유치 기업 상위 10개사 현황(단위 : 억원) >

상위 기업명 주업종 사업특징
’21년 
투자액

1 두나무(주) ICT서비스 § 암호화폐 거래소 1,509

2 (주)엔픽셀 ICT서비스 § 게임 SW 개발 1,135

3 세미파이브 ICT제조 § 반도체 설계 플랫폼 개발 702

4 (주)레고켐생명공학(바이오)사이언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 § 항생제, 항응혈제 600

5 (주)에이블리코퍼레이션 유통‧서비스 § 전자상거래업(의류) 567

6 A사(기업명 비공개) 유통‧서비스 § 모바일 간편송금 앱 530

7 B사(기업명 비공개) 유통‧서비스 § 연예기획사 428

8 (주)브랜디 ICT서비스 § 쇼핑 큐레이션 모바일 앱 413

9 (주)직방 ICT서비스 § 부동산 중개서비스 412

10 (주)에이스엔지니어링 유통‧서비스 § ESS(Energy Storage System)제작, 납품 400 

합 계 6,696

‘21년 벤처투자(7조 6,802억원) 대비 상위 10개 투자기업 비중 약 8.7%

    * A사, B사의 경우 해당 기업 요청으로 기업명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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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개년 지역별 벤처투자 : 서울·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벤처투자 비중은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해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은 56.3%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서울·수도권 지역에

벤처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단위: 억원, %, %p)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수

도

권

서 울
금액 12,719 17,097 23,041 21,831 43,243 +21,412 +98.1
비중 53.4 49.9 53.9 50.7 56.3 +5.6 　

인 천
금액 467 722 1,065 758 1,358 +600 +79.2
비중 2.0 2.1 2.5 1.8 1.8 - 　

경 기
금액 4,843 7,480 6,579 8,397 13,071 +4,674 +55.7
비중 20.3 21.9 15.4 19.5 17.0 △2.5 　

소 계 금액 18,029 25,299 30,685 30,986 57,672 +26,686 +86.1
비중 75.7 73.9 71.8 72.0 75.1 +3.1 　

5

대

광

역

시

부 산
금액 319 309 436 1,189 1,228 +39 +3.3
비중 1.3 0.9 1.0 2.7 1.6 △1.1 　

대 구
금액 159 492 322 343 628 +285 +83.1
비중 0.7 1.4 0.7 0.8 0.8 - 　

광 주
금액 143 252 332 294 573 +279 +94.9
비중 0.6 0.7 0.8 0.7 0.7 - 　

울 산
금액 20 88 222 345 343 △2 △0.6
비중 0.1 0.3 0.5 0.8 0.5 △0.3 　

대 전
금액 1,250 1,985 3,406 2,585 4,364 +1,779 +68.8
비중 5.3 5.8 8.0 6.0 5.7 △0.3 　

소 계 금액 1,891 3,126 4,718 4,756 7,136 +2,380 +50.0
비중 8.0 9.1 11.0 11.0 9.3 △1.7 　

지

방

강 원
금액 383 362 524 354 599 +245 +69.2
비중 1.6 1.0 1.2 0.8 0.8 - 　

충 북
금액 306 611 494 489 608 +119 +24.3
비중 1.3 1.8 1.1 1.1 0.8 △0.3 　

충 남
금액 291 457 331 761 990 +229 +30.1
비중 1.2 1.3 0.8 1.8 1.3 △0.5 　

전 북
금액 212 98 199 266 730 +464 +174.4
비중 0.9 0.3 0.5 0.6 0.9 +0.3 　

전 남
금액 150 245 238 126 490 +364 +288.9
비중 0.6 0.7 0.5 0.3 0.6 +0.3 　

경 북
금액 314 330 453 996 1,147 +151 +15.2
비중 1.3 1.0 1.1 2.3 1.5 △0.8 　

경 남
금액 159 405 332 369 443 +74 +20.1
비중 0.7 1.2 0.8 0.9 0.6 △0.3 　

제 주
금액 97 97 515 378 375 △3 △0.8
비중 0.4 0.3 1.2 0.9 0.5 △0.4 　

세 종
금액 63 25 143 161 277 +116 +72.0
비중 0.3 0.1 0.3 0.4 0.4 - 　

소 계 금액 1,975 2,630 3,229 3,900 5,659 +1,759 +45.1
비중 8.3 7.7 7.5 9.1 7.4 △1.7 　

해  외
금액 1,908 3,194 4,145 3,403 6,335 +2,932 +86.2
비중 8.0 9.3 9.7 7.9 8.2 +0.3 　

합  계 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33,757 +78.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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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벤처투자 방향

올해에도 제2벤처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신속한 벤처기금(펀드) 결성
을 통한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
(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
획이다.

특히, 신속한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자금이 적시에 유입
될 수 있도록 ’22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작년 12월
에 공고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1차 출자 분야는 스마트대한민국, 확장(스케일업), 청년창업, 글로벌, 지
역뉴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분야 등으로, 총 4,300억원을 출자해
약 1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1차 출자에 이어 약 6천억원 이상 규모의 2차 정시 출자사업을
2월 중에 공고해 나머지 1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차 출자사업에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엠엔에이
(M&A)기금(펀드), 엘피(LP)지분유동화기금(펀드)와, 비수도권 벤처투
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뉴딜 벤처
기금(펀드)도 1차 출자에 이어 2차 출자 분야에 포함한다.

< ’22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 분야별 조성 목표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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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자예산 출자비율 조성목표 주목적 투자 대상

스마트대
한민국

비대면 600 30% 2,000 스마트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메타버스 
기업 등

백신·생
명공학(
바이오)

400 40% 1,000 진단·백신 치료제, 생명공학(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그린
뉴딜

400 40% 1,000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뉴딜기업 등

멘토
기업

600 30% 2,000 비대면, 백신·생명공학(바이오), 그린뉴딜 
기업에 멘토기업과 매칭해 투자

소 계 2,000 33% 6,000 -

스케일업 600 30% 2,000 혁신성장단계 기업당 평균 50억원 이상 
투자

청년창업 500 50% 1,000 창업주·임직원 등이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소부장 600 60% 1,000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

지역뉴딜 400 - 400 지역 혁신기업 등

글로벌 200 - 200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희망 기업

합  계 4,300 - 10,600 -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벤처투자가 지속 성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벤처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국내 벤처

투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로 양적 확대를 해왔지만, 금년에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유동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기금(펀드) 결성과

벤처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해 2

조원 이상의 기금(펀드)를 만들고, 제도적으로도 실리콘밸리식 복합금

융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

도 반드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지역투자 확대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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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1년 1~12월 벤처투자 실적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 통계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

관리과 최형민 사무관(☎044-204-7722), 윤원민 주무관(77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